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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우석 

-제목 

Café on tunnel 

 

-기획 의도 

공간 속에 이야기가 담겨있고 이야기 속에 공감이 담겨있는 이야기 

 



-로그라인  

카페에서 일하는 이랑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찬영이 궁금하다 

 

-주도적 아이디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야기도 하나의 이야기로 관통될 수 있다. 한정된 공간안에서 펼쳐지

는 대화들은 어쩌면 카페에서 들리는 흔한 이야기 일 수 도 있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거나 

책에서 읽은 적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플롯 

안티 플롯 

 

-가치 

캐릭터의 대화는 둘만의 서사 중 일부분들을 때어낸 이야기여야 한다. 

또한 그 이야기들의 두 사람의 전사를 관객이 상상 할 수 있어야 한다. 

4번의 나눠진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가 발단- 전개 -위기,절정-결말의 성격을 띤다. 

  



-캐릭터 설정  

예원 (29살. 카페 알바생) : 멋진 커리어우먼을 꿈꿨지만 ‘첫 취업’에 실패하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일을 한다. 도전과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다음 면접 전까지 ‘도와주기만’ 한다던 부

모님의 카페일에 눌러 앉은지 4년 째다. 그런 그녀에게 신경쓰이는 남자가 생겼다.  

 

찬영 (21살. 미대생)  : 미대 2학년인 찬영. 우연히 들렸던 카페에서 예원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곰

같은 여우. 카페에 매일 가며 그녀의 일상에 조금씩 녹아든다. 

 

민혁 (32살. 신입사원) : 전문대를 졸업 후, 4년간의 백수생활을 청산하고 겨우겨우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직전 헤어진 은영을 아직도 그리워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첫 월급

이 나온 날. 민혁은 그녀를 만날 핑계가 생각 났다, 

 

은영 (34살. 디자이너) :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의 웹디자이너로 취직했다. 특강에서 만났던 민혁과 

2년을 만났다. 회사일이 바빠지면서 민혁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민혁을 사랑했지만, 자격지심이 커져버린 민혁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헤어진지 두 달 후.  꼭 만나

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민혁의 전화를 받는다.   

 

덕길 (28살. 단편영화 감독) : 단편영화의 감독. 배우미팅을 하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배우가 

조금 이상해보인다. 

 

민정 (24살. 배우 지망생) : 배우지망생. 졸업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가 있어도 이번 영화를 찍어야 한

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간다. 

  



시놉시스 

예원-찬영 

: 오전 10 시. 예원이 카페문을 여는 시간. 오전 10 시 30 분 찬영이 카페에 도착하는 시간. 정확히 

예원이 출근하고 30분인 10시 30분에 오늘로 2주째 오고 있는 남자. 그리고 항상 예원이 마시는 

음료와 같은 걸 마시고 굳이 예원이 앉는 테이블에 앉는다.  

 

은영-민혁 

: 민혁의 전화를 받고 약속한 카페 근처에서 민혁을 기다리는 은영. 헤어진지 두달 만에 연락와서 

할말이 있다는 민혁. 불안한 마음 반, 왠지 모를 설렘반으로 그를 기다리지만. 그가 건넨 말과 

행동은 예상도 못했던 것이다. 

 

덕길-민정 

: 카페에서 하루조일 배우미팅을 하고 혼자서 시나리오를 수정한 덕길. 마지막 배우와 미팅을 

한다. 말도안되는 모자를 쓰고 나와 태연하게 말을 하는 민정을 보고 덕길은 묘한 매력을 느낀다. 

 


